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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뉴스를 단어 중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문장 수준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뉴스 인용문 중심의 분석 프로그램인 쿼트넷

을 만들어 시행연구를 실시했다. 인용문 중심 뉴스 문장연결망은 개인실명 직접인용

문을 결점으로, 동일 정보원 발언 여부, 기사 공동 출현 여부, 자카드 유사도를 결합

한 관련도를 연결로 하는 의미연결망을 뜻한다. 뉴스 문장연결망은 의미경로를 가지

며, 이를 활용해 중심문장, 요약문장, 상술문장 등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인공지능’으로 검색된 

기사 2,337개의 인용문 5,046개에 대해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

과, 유사도 계수를 0.333으로 했을 때 고립자(isolated node)를 제외하고 3,742개 

결점 6,708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문장연결망이 도출됐으며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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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여러 기술들을 적절히 분류하고 요약했다. 유사도 절삭 기준을 

0.333에서 0.450로 높이면 고립자를 제외한 결점은 3,697개, 연결은 6,383개였다. 

연결이 줄고 고립자가 늘어나면서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묶이는 경향을 보였

다. 뉴스가 중요한 사회 전반의 쟁점들에 대해 대중적인 논증을 다년간 축적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IBM 프로젝트 디베이터와 같은 컴퓨터 논증의 기초 기술로서 

사회과학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논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 E Y W O R D S 문장 연결망 분석, 쿼트넷, 의미연결망 분석, 컴퓨터 논증, 뉴스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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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사용자 행동 데이터(user generated 

behavior data)를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분석 방법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과학계에서도 사회 구조와 인간 행동 관련 빅

데이터(big data)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컴퓨터 이용 사회과학

(computational social science)이 주목을 받고 있다(Watts, 2013). 

특히 사회학과 사회물리학 분야에서는 행위자(actor) 간 상호작용을 그

래프 이론(graph theory)을 활용해 분석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와 행위체계를 분석 할 뿐, 행위의 의

미나 행위자들이 만드는 담론 및 기호체계는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 연

결망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호체계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과 구분

되는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이 사회과학분야 중 특히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회학

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의미연결망 분석은 특히 의사소통을 다루는 커뮤

니케이션학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윤호영, 2018). 국내에서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뉴스 저작권 위탁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아카이브

와 연계한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에 접목해 공개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의미연결

망 분석은 대부분은 형태소, 단어, 어절 분석이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웹

이나 기사처럼 문서 단위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행위에 

관한 미시 수준(micro level)과 구조에 관한 거시 수준(macro level), 

그리고 둘을 매개하는 중위 수준(mezzo level)으로 이해하듯이 텍스트

와 같은 기호 현상에서도 미시 수준인 단어와 거시 수준인 문서, 그리고 

중위 수준인 문장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도 보다 정교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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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미시와 거시를 매개하는 중위 수준의 분석이 주목을 받았듯이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도 중위 수준인 문장 분석이 요청된다. 

그동안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자연어처리와 의미연결망분석, 텍스

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의 결합,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접목 등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언

론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이 단어 수준에 치중됨으로써 맥락을 직관

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단어와 문서, 문장 등 다수준 의미

연결망 분석(multi level 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을 제안한다. 뉴스 문장 연결망에서는 

의미 단위(token)에 해당하는 결점(node)은 문장으로, 의미소 간 관련

도(relevance)에 따른 연결(edge)은 유사도(similarity)와 공동출현

(co-occurrence) 등으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문장 

간의 의미 맥락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거리(semantic 

distance), 의미경로(semantic path), 핵심 문장, 요약 문장, 상술 문

장 등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뉴스 문장 연결

망 분석 프로그램 <쿼트넷(QuoteNet)>1) 프로토타입 버전을 개발했다. 

그리고 시행연구(pilot study)로서 <빅카인즈>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사 

데이터를 활용해 테스트해보았다.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방법은 단어, 문

서 외에 문장 수준에서 다양하고 직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뉴스가 중요한 사회 전반의 쟁점들에 대해 대중적인 

논증을 다년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BM 프로젝트 디베이터

(IBM Project Debater)와 같은 컴퓨터 논증(computational 

argumentation)의 기초 기술로서 사회과학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1) https://goo.gl/2rc7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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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논증을 설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전통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뉴스와 같은 텍스트 분석을 수작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텍스트가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

(variety) 측면에서 빅데이터화함에 따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활용

도가 높아지고 있다. 

텍스트 분석은 일반적으로 수집, 정제, 분석, 해석 등 네 단계로 수

행된다. 이 중 분석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수집되고 정제된 데

이터는 벡터 공간 모형(vector space model, VSM)에 따라 가중 벡터 

값을 갖는 데이터로 구조화된다(Salton, 1971). 대표적으로 용어 출현 

빈도(term frequency)와 역문서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같은 수집 빈도(collection frequency)를 고려한 TF‐

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여기에 길

이 정규화(length normalization)를 통해 문서 길이에 따른 차이를 보

정한 방식이 쓰인다(김남규, 이동훈, 최호창, 2017; Jones, 1972; 

Lee, Chuang & Seamons, 1997; Salton, 1988).

벡터화된 의미데이터는 매우 높은 차원을 갖기 때문에 많은 경우 차

원 축소(dimension reduction)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

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음수 미포함 행렬 분해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MF) 등이 있다(Lee, 

Chuang & Seamons, 1997; Hotelling, 1933; Stewart, 1993). 이

어 차원 축소와 함께, 또는 별도로 동시출현(co‐occurrence) 및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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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imilarity)를 바탕으로 단어나 문서 등 의미 단위 간 관계를 파악하

기도 한다(Lee & Seun, 1999; Turney & Patrick, 2010). 

분석 단계에서는 크게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군집화

(clustering), 분류(classification)와 이를 통한 순위화(ranking) 과

정이 수행된다.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빈도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

는 흔히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비롯한 각종 그래프로 시각화

(visualization)되어 제시된다. 한편 빈도를 시간에 따라 제시하면 추세

분석(trend analysis)과 같은 자동화된 시계열 내용분석이 된다(박대

민, 2016; Aiden & Michel, 2014).

다양한 수준의 의미 단위들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해 군집화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 확률적 잠재 의미분석(probabilistic LSA, pLSA)

이 많이 활용됐다(Deerwester, et al., 1990; Hofmann, 1999). 최

근에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Word2Vec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Blei et al., 2003; Mikolov, et 

al., 2013). Word2Vec 역시 문장, 문단, 문서로 분석 수준을 확장한 

Seq2seq, Paragraph2vec, Doc2vec 등으로 확장됐다(Le & 

Mikolov, 2014; Sutskever, et al., 2014).

분류는 기본적으로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에 사용된

다. 문서 분류 방법으로는 나이브 베이즈(Naïve Bayes)나 의사결정 트

리(decision tree),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을 이용한 기

계학습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Joachims, 1998; Lewis & Ringuette, 

1994; Vapnik & Kotz, 1982). 한 문서를 여러 범주로 다중 분류할 수

도 있다. <빅카인즈> 역시 SVM을 기본으로 기사 지면을 다중 분류한다

(SaltLux, 2015). 텍스트에 담긴 호불호나 의견을 파악하는 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이나 평판분석(opinion mining) 등도 분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Pang & L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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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지면 분류, 자동 부착, 요약, 연관어 추천, 기사 군집화, 중복 

판정, 감성분석 등을 통한 뉴스의 가치 판단, 자동 편집, 추천 등 텍스트 

분석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Bharat, et al., 2009; Newman, et 

al., 2006; Curtiss, et al., 2009; McKeown, et al., 2002; Park, 

et al. 2009). 이와 함께 텍스트 분석을 자연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기술과 접목한 로봇저널리즘(robot journalism)도 주목을 

받았다(김동환, 이준환, 2015).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는 맥락 파악의 

어려움, 둘째는 담론분석 수준의 깊이 있는 분석의 어려움이다. 이는 모

두 분석 단위가 단어 수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문장 

수준의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현재 기술적으로는 단어, 문장, 문단, 문서 등 다양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단어 수준의 분석에 치중

되어 있다.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LDA와 같은 수준 높은 단어 수준 

분석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컨대 진설아 등, 2013). 그러나 단

어 수준 분석은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LDA의 경우 군집화된 단어

들을 다시 하나의 의제로 묶는 라벨링(labeling) 이슈가 발생한다. 정확

한 라벨링을 위해서는 다시 영역 지식 전문가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연구

자가 원래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군집화된 단어들이 한 문장에서 사용되

는 등 명백히 관련된 사례를 최소한 하나 이상 수작업으로 찾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연구자들이 군집화된 단어들을 보고 개인의 상식

과 통찰력에 기초해 라벨링을 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맥락을 제시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수준에서 맥락을 이해

하고 만다. 

한편 사회과학 분야의 자동화된 분석은 파이썬(python)이나 R의 

형태소분석 라이브러리 정도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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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가 형태소분석과 구문분석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교한 개체명 

인식 단계만 가도 사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미중의성 해소나 

대용어 해소 등 의미분석은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분석의 재현율이나 순위화에 영향을 준다.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사전 

정제 작업 과정에서 사실상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이 어려움 

때문에 자동화된 분석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동

화된 분석이 수작업에 의한 분석에 비해 크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의미분석에서 이미 난점에 봉착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텍스트 분석은 더 높은 수준인 담론분석, 그것도 비판적 

담론분석을 주로 수행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뉴스의 논조나 뉘앙스, 맥

락 등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에서는 감성분석이나 평판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감성분석과 평판분석은 특정 제품

군의 상품평 등 영역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아직 충분한 성능을 구현하

고 있지 못하다. 특히 뉴스의 경우, 사회 전 분야를 장기간에 걸쳐서 다

루기 때문에 감성분석과 평판분석이 더욱 어렵다. 

감성분석과 평판분석을 문서 단위, 즉 기사 수준에서 수행하면 문제

는 더 커진다. 기사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널리즘 관행을 고려하면, 중립은 사실상 찬성인 경우가 많으며, 전체적

인 의견 기후(opinion climate)가 찬성 쪽으로 경도돼 있는 경우 반대

는 양이 적더라도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박대민, 2015). 즉 감성

분석과 평판분석은 문서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일종의 해상도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즉 기사에 담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살펴보면, 어떤 의제에 일반적으로는 같은 입장인 두 진영

이 각론에서는 서로 간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두 정당이 모두 진보

적이라고 해도 대립할 수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의견 역시 ‘호/불호/중

립’이 아니라 정치는 ‘찬성/반대’, 경제는 ‘매도/매수’, 문화는 ‘호/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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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예컨대 보호무역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하면서도 

관련 제조업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다. 결국 주제나 조직, 사람, 시기에 

따라서 감성과 의견을 세분화해야 할 수 있다. 

문장 수준의 분석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다. 단어와 달리 

완전한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관련도에 

따라 군집화된 문장 역시 맥락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뉴스의 인용문은 발언자와 조직,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 단순

히 관련된 문장을 군집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관련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담론이 해체되고 모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뉴타운 담론이 투기화된 신도시 담론을 대

체하고 서민 주택 공급 및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

을 위해 정당화됐지만, 결국 신도시 담론처럼 투기 조장으로 비판 받고 

대체되는 논의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박대민, 2014a). 

2) 의미연결망 분석

넓게 보면 의미연결망 분석 역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일부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으로부터 영향력도 적지 않

다2). 그러나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와 행위체계를 대상으로 한다(Sowa, 

2000). 반면 의미연결망 분석은 의미와 기호체계를 다룬다. 기호체계는 

행위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담론이 행위로 환원되지는 않는

2)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는 소시오메트리(sociomatrix)를 시작으로, 6단계 분리 법

칙(six degrees of separation), 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 하

버드 학파의 집합이론(set theory)과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의 활용, 구조적 공

백(structural hole), 각종 중앙성 지표(centrality), 작은 세계(small world) 현

상, 척도 없는 연결망(scale free network), 스며들기(percolation), 3단계 영향 규

칙(three degrees of influence rule) 등으로 발전했다(Moreno, 1937; Travers, 

1967; Granovetter, 1973; White, 1963; Burt, 1992; Freeman, 1979; Watts 

& Strogatz, 1998; Barabási & Albert, 1999; Callaway, et al., 2000; 

Christakis & Fowl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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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와 행위체계와 구분되는 담론과 기호체계의 중요성은 소통 행위

(communicative action),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 담론구성

체(discursive construction) 등의 개념으로도 강조됐다(박대민, 

2015; Habermas, 1985; Rorty, 1992). 

의미연결망 분석에 사회연결망의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사회연결망의 결점와 연결은 각각 행위자(actor)와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반면 의미연결망에서 결점은 형태소, 품사, 

단어, 문장, 문단, 문서, 매체 등 의미 단위가 되며, 연결은 의미론적인 

관련도이다. 또 의미연결망은 사회연결망에 비해 결점과 연결이 훨씬 많

다. 예컨대 원고지 10매 분량의 기사 1개에도 30개가 넘는 문장과 450

‐500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기사를 수 만개 이상 분석한다면, 

결점만 해도 수백 만 개를 쉽게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의미연결망 분석

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적절한 차원감소를 비롯한 자동화된 분석이 필수적

이다. 실제로 의미연결망 분석은 결점 및 연결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어처리 기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의미연결망 분석은 형태소, 단어, 어절 수준이나 웹, 기사처

럼 문서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행위와 구조를 

중위 수준 분석으로 보다 정확히 이해 수 있는 것처럼, 텍스트와 같은 기

호 현상 역시 중위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 때 문장은 

형태소, 단어, 어절과 같은 미시 수준과 기사, 매체, 언론계 등 거시 수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위 수준이 된다. 형태소나 품사 등은 형식언어학적 

단위로 탈맥락적이고 문서는 맥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의미론

적 기본 단위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문

장, 특히 단문은 하나의 의미를 완결된 형태로 제시하여 단순하면서 직관

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한 텍스트의 기본 단위이다(정태석, 2002; 

Vater, 2001).

의미연결망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과거에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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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학에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연결망과 사회연결망을 혼합한 

성격의 지식연결망 분석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러한 지식연결망으로는 

공동인용 연결망(cocitation network) 분석, 동시인용 분석(cocitation 

analysis), 공동연구 연결망(collaboration network) 분석, 공저자 연

결망(coauthorship network) 분석, 동시단어분석(coword analysis) 

등이 있다(Barabâsi et al., 2002; Callon et al., 1986; Garfield, 

1964; Garfield & Merton, 1979; Kretschmer, 1994; Moody, 

2004; Newman, 2001; Newman, 2004; White & Griffith, 1981; 

White & McCain, 1998; Zhao & Strotmann, 2008). 

언론학 분야에서는 Kr-Kwic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텍스

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이 활성화됐다(Park & Leydesdorff, 

2004). 최근에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결합해 결점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순위화하는 자동화된 의미연결망이 댓글, 

블로그, 소셜 미디어, 뉴스 등의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예컨대 박대민, 

2016; 박지영, 김태호, 박한우, 2013; 채영길, 유용민, 2017 등). 

기존의 뉴스 의미연결망 분석은 대부분 기사나 제목에서 추출된 형

태소 내지 명사나 형용사와 같은 품사를 분석 단위로 삼고 있다. 예컨대 

기사 속 인용된 정보원을 분석하는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의 경우 사실

상 인용문의 중요도를 정보원의 중요도로 환원한다(박대민, 2013). 즉 

중요 정보원의 발언을 중요 인용문으로 가정한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물의 발언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며, 

주변적 인물의 발언이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체명 수준이 아닌 문장 수준에서 바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분석 수준은 재현율(recall)과 정확도(precision)의 트레이드 오프

(trade off) 문제와도 관련된다. 즉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에서 인용문을 

추출할 경우, 기사는 해당 검색어와 부분적으로나마 관련되지만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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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반대로 검색어를 포함한 인용문이 있는 경우만 

추출할 경우, 검색어를 포함하지 않지만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인용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질의어를 ‘감세’로 하고 기사를 추출할 때, 어떤 기

사는 전적으로 감세에 관한 기사일 수 있지만, 어떤 기사는 ‘대선’의 하위 

의제로서 ‘감세’를 부분적으로만 다룰 수도 있다. 그 결과 ‘감세’가 포함된 

기사의 인용문 가운데 ‘감세’가 아닌 ‘대선’의 다른 하위 의제, 예컨대 ‘안

보’에만 관련된 인용문이 있을 수 있다. 즉 인용문의 재현율은 높지만 정

확도는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라는 단어가 포함된 인용문만 

필터링(filtering)한다면, 이번에는 정확도는 100%에 가깝게 되지만, 

재현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즉 문장 안에 ‘감세’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지만 ‘감세’에 관해 논한 인용문이 제외된다.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의 

과제는 예컨대 ‘감세’를 포함하지 않은 인용문을 검색 결과로 제시하는 한

편, ‘감세’와 관련되지 않은 인용문의 순위를 낮추는 것일 수 있다. 

뉴스 문장연결망은 한 문장이 등장할 때, 어떤 문장이 관련도에 따라 

연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즉 의미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미경로 개념은 자연수로 주어지는 두 문장 간 의미거리 개념을 내포한

다. 즉 일정 거리 이내의 문장은 인지적으로 다 관련된 문장일 수 있지만, 

근사적으로 의미거리가 가까운 것은 더 관련되고, 먼 것은 덜 관련된다. 

의미거리를 결정하는 관련도는 문장 간 유사도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예

컨대 기사 공동 출현 문장들은 전혀 다른 문장임에도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뉴스 문장연결망의 연결은 관련도로, 관련도는 유사도와 함께 

기사공동출현, 일정 기간 내 동일 정보원 발언 여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뉴스 빅데이터 분석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자연어처리와 의미연결망 분석을 결합해 뉴스 기

사를 대규모로 분석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박대민, 2013; 2015). 특히 

국내에서는 뉴스 저작권 대행사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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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개 주요 매체로부터 수십 년간 기사를 수집해 자연어처리한 뉴스 빅데

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2013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 데이터를 처리한 개발한 <뉴스소스 베타>가 

시작이다(차세대융합기술원, 2013). 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소

스 베타>를 바탕으로 <빅카인즈>를 기획해 2016년 공개했다3). 해외에서

는 수작업으로 메타데이터를 부착하는 구조화된 저널리즘(structured 

journalism)을 시작으로, <뉴스소스 베타>와 유사한 뉴스 빅데이터 분

석 시스템인 IBM이 2015년 <IBM 왓슨 뉴스 익스플로어 베타>4)를 내

놓았으며 이후 이를 인공지능 시스템인 IBM 익스플로어에 반영했다(김

선호 등, 2015.12). 

<빅카인즈>는 기사 게재일자, 매체, 기사 제목과 같은 언론사가 수작

업으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외에 개체명 인식, 지면 분류, 인용문 추출 

등 자연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 부착(auto‐tagging)된 정보원 인

명, 기관명, 직함, 지면, 인용문 본문, 기자명, URL 등을 xls이나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6년 초기 버전 <빅카인즈>의 자

연어처리 인식 성능은 F1 점수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솔트룩스, 

3) http://www.kinds.or.kr/

4) http://news‐explorer.mybluemix.net/

entities recall precision F1

인명(PS) 81.64 89.78 85.51

조직명(OG) 87.69 90.27 88.96

직업/직위(OC) 77.11 88.98 82.62

인용문 ‐ 82.26 ‐

표 1. <빅카인즈>의 인식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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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다만 인용문 성능은 재현율이 공개돼 있지 않았다. 

<빅카인즈>가 본격적으로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것이 불과 2년 남짓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 빅데이터 연구는 비교적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언

론학계는 물론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 분야를 막론하고 <빅카인즈>를 

활용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 광범위하게 시도됐다(곽재현, 홍지숙, 

2018; 권혜진 등, 2017; 김대진 등, 2018; 김민준 등, 2017; 김봉제, 

2018; 김재욱, 김한수, 2018; 김종성, 2017; 김혜원, 이정욱, 2018; 

맹미선, 2017; 박대민, 2016; 박이수, 2017; 박현정 등, 2017; 박희봉, 

이민화, 2016; 배진수, 2016; 성미애, 2017; 손기준 등，2015; 신사임 

등, 2017; 이은별 등, 2017; 이정석, 2017; 조현채, 박철용, 2018; 최

모나 등, 2016; 최영지, 2017; 최준희 등, 2017; 최충익, 김철민 , 

2017). 이밖에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 기사5) 작성, KISDI

의 ICT 지수 개발 및 트렌드 보고서 발행6),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 공모

전7) 등도 진행 중이다. 

<빅카인즈>는 44개 언론사의 기사를 수집해 개체명 인식, 인용문 분

석, 의미분석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연어처리를 사전에 수행한 뒤 사

회과학자들에게도 익숙한 형태인 엑셀 파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개선점은 있다. 무엇보다 의미연결망 분석 기능을 

제공하지만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 분석에 큰 혼선을 준다. 예컨대 

결점의 수가 너무 많을 때 결점의 수를 절삭(cut-off)하게 되는데, 이 때 

절삭 기준이 임의적인지, 빈도 수나 연결정도 중앙성 값에 따라 상위권만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 일자 순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결

5) 2018년 7월 5일 현재 네이버 뉴스에서 ‘뉴스 빅데이터’로 검색한 결과 581건의 기

사가 나왔다. https://goo.gl/ULFoQ8

6) KISDI 보도자료: https://bit.ly/2MN4WFe

7) https://bit.ly/2Kzg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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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가 몇 개인데 실제 표현된 결점 수는 몇 개인지 등의 정보도 누락돼 

있다. 다양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분석을 위해서, 즉 주제 분석이나 인용

문 분석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사 단위가 아니라 인용문 단위

에서 주제를 추출하고 인용문의 id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주제를 결점으

로 하고 기사 공동 출현 기준으로 연결하면, 결점은 너무 많고 결점 간 

의미론적 관계도 낮은 것끼리 연결되게 된다. 즉 연결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나 인용문 기준으로 주제를 연결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

된다. 같은 인용문에 등장한 주제들은 한 문장에서 다뤄질 만큼 매우 밀

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인용문 수준에서 연결 정보를 추출하려면 

인용문 id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용문 id를 부여하면, 인용

문을 하나의 결점으로 보고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이는 이미 <빅카인즈> 내부적으로는 구현된 기능이고 사용자에게 제공되

고 있지만 않을 뿐이어서 운영자 측의 정책 변화와 간단한 시스템 디자인 

변경만으로 충분히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정리해자면 <빅카인즈>는 현

재 제공하고 있는 인물, 기관, 주제 등 개체명 분석 기능 외에 문장 분석 

등 다양한 수준의 자동화된 담론분석을 지원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

재로서는 이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않다. 

4) IBM의 디베이터

뉴스 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과 의견을 담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

사를 제외하고 논설은 물론 피처 기사 역시 대부분 어떤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치 뉴스의 경우 인물, 조직,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

대, 경제 뉴스의 경우 궁극적으로 자산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의견, 문화 

뉴스의 경우 어떤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와 같은 취향을 

담는다. 즉 뉴스 기사는 대부분 사실을 근거로 펼치는 논증

(argumentation)이다. 

뉴스 기사는 논증으로서 논문이나 보고서 등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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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뉴스 기사의 논증은 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하므

로 쉽게 서술된다. 다음으로 뉴스 기사는 사회 현상 전 분야에 대한 논증

을 담고 있다. 또한 뉴스 기사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에 대한 논증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객관주의 저널리즘에서 기자는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뉴스 기사에서는 주장이 인용문을 통해 담긴다. 즉 기자

는 정보원의 입을 통해 주장을 담는 한편, 정보원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성

을 확보한다(박대민, 2015). 또한 불편부당성을 이념적으로 지향하기 때

문에, 그리고 하나의 주장만 실었을 때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주장을 강조할 때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반론을 함께 담으려고 한다. 

이는 뉴스 기사를 문장 수준에서 연결하는 뉴스 문장 연결망이 일종의 

자동 생성된 논증의 시각화, 즉 논증 지도(argumentation map) 내지 

논증 그림(argumentation diagram)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Carr, 

2003). 그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주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서 

전개된 논증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종의 토론 기계를 

만든다면,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컴퓨터공학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 이러한 토론기계

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컴퓨터 논증 연구가 그것이다8). 

2018년 6월에는 IBM의 하이파(Haifa)라는 이스라엘 소재 개발팀이 프

로젝트 디베이터라는 인공지능 기반 토론기계 개발 계획을 6년째 진행 

중이며 소규모로 공개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밝혔다9). 

IBM 디베이터는 복잡한 주제에 대한 논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디베이터를 구성하는 기술로 IBM은 크게 

① 논증 발굴(argument mining), ② 입장 분류(stance classification) 

8) https://www.doc.ic.ac.uk/~ft/argumentation.html

9) https://www.research.ibm.com/artificial‐intelligence/project‐deb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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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③ 딥 뉴럴넷(deep neural nets, 

DNNs)과 약한 지도학습(weak supervision), ④ 자연어처리, ⑤ 텍스

트 음성 변환 시스템(text‐to‐speech systems, TTS) 등을 제시했

다. 논증 발굴은 복수의 문서에서 주장과 근거, 반대 의견을 찾아내고, 

논증들을 연결하고, 논증의 질을 평가하고 새로운 주장을 합성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논증 코퍼스를 만드는 과정이다. 입장 분류 및 감성분석은 

논증의 입장을 파악해 분류해 시스템이 어떤 입장을 결정하면 그러한 입

장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전개할 수 있게 하는 기

술이다. 딥 러닝과 자연어처리는 논증 구조를 찾아내고 논증의 품질이나 

풍부함을 심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

된다. 텍스트 음성 변환 시스템은 디베이터가 구성된 논증을 음성으로 발

화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benchmark 

datasets)는 성능을 비교, 개선하기 위해 축적하는 데이터다. 

이러한 기술을 편의상 재구성해보면, ① 주어진 문서에서 논증 코퍼

스를 만드는 과정, ② 논증의 입장에 따라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 

③ 새로운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 ④ 논증의 난이도나 문체 등을 조정하

는 과정, ⑤ 음성을 인식하고 합성하는 인터페이스, ⑥ 논증의 평가와 시

스템 개선 과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토론기계로서 가장 핵

심적인 기술은 1, 2, 3이다. 

뉴스 문장 연결망은 이 가운데 1과 2의 과정과 관련된다.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에서는 논증 탐지를 인용문 식별로 갈음한다. 즉 일종의 규칙 

기반으로 논증을 탐지한다. 비록 기사 안의 다른 부분 중 일부는 논증으

로 간주할 수도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인용문은 논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뉴스 기사에서 논증 탐지의 재현율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정확도

는 인용문을 제대로 식별하기만 했다면 100%이다. 사실과 의견은 구분

하지 않는데, 실제로 기사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논증 코퍼스는 인용문 연결망 형태로 제시된다. 뒤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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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면 문장이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위

치에 따라, 문장을 핵심, 요약, 상술 등으로 태깅할 수 있다. 또 문장 간

의 관계 역시 의미경로나 의미군집 등으로 태깅할 수 있다. 입장은 다층

적으로 군집화된다. 즉 하나의 군집을 통해 찬반을 함께 제시하면서 입장

을 제시할 수도 있고, 조직이나 인물에 따라 좀 더 일관되고 세분화된 입

장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IBM 디베이터와 비교하면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은 이러한 코퍼스

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즉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논

증 탐지는 인용문으로, 논증 간 연결은 문서 공동출현이나 동일 정보원의 

최근 발언 여부, 그리고 문장 유사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

서 제시하는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 알고리즘과 그를 구현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은 문장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는 스타일 측면이나 논조, 인터

페이스 측면은 빠져있다. 그러나 IBM이 목표로 하는 디베이터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논객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

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사회과학자, 특히 언론학자로 많은 기사를 입

장별로 묶어서 때로는 요약적으로, 때로는 상세하게 검토하는 데에는 뉴

스 문장 연결망 분석 프로토타입이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뉴스 특성상 다방면에 대중적인 논증을 제시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적합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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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발굴

관련 문서(relevant documents)에서 주장 탐지(Detecting claims)

관련 문서의 근거 탐지(Detecting evidence)

주장 반박(Negating claims)

새로운 주장 합성(Synthesizing novel claims)

코퍼스 전체에서 주장 탐지(Detecting claims throughout a corpus)

코퍼스 전반의 주장 탐지(claim detection) 개선

논증의 질 평가(Assessing argumentation quality)

복수 텍스트 내 논증 연결(Relating arguments across texts)

입장 분류 및 

감성분석

전문가 의견 입장의 결정(Determining expert opinion stance)

주장 입장의 결정(Determining claim stance)

입장 분류 및 감성 분석(Stance Classification and Sentiment Analysis)

주장 입장 분류의 개선(Improving claim stance classification)

감성 문구 분류(Classifying sentiment of phrases)

감성 숙어 분류(Classifying sentiment of idioms)

딥 뉴럴넷과 

약한 지도학습

논증의 점수화(Scoring arguments)

자동 음성 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이해, 출력

문구 분절의 예측(Predicting phrase breaks)

단어 및 구문의 강조(Emphasizing words and phrases)

음성 패턴(speech patterns) 개선

유사 문장 식별(Identifying similar sentences)

논증 발굴(argument mining) 개선 

전체 코퍼스 내 주장 검색(Searching for claims) 

개념 추상성(concept abstractness) 결정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관련 문서 식별(Identifying related documents)

논증 구조 탐지(Detecting argumentative structures)

자동 음성 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이해, 출력

유사한 문장 식별

텍스트 음성 

변환 시스템 

문구 분절의 예측

단어 및 구문의 강조

음성 패턴 개선

벤치 마크 

데이터 세트

주석 요소(Annotated argument elements)

복합어 관련성(Multi‐word term relatedness)

위키화(Wikification)

개념 관련성(Concept relatedness)

관용 표현의 감성(Sentiment of idiomatic expressions)

토론 연설(Debate speeches)

듣기를 위한 논증적인 내용

(Argumentative content for listening comprehension)

표 2. IBM 디베이터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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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모형의 제안

이 연구는 뉴스 문장연결망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이 모형을 실제 데

이터에 적용해 테스트한 뒤 모형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의 핵심 개념과 수학적 모델을 정의한다. 

1) 인용문 중심의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이 연구에서는 문장, 특히 인용문의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news 

sentence network analysis)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동일 정보원 발언 

여부와 기사 공동 출현, 그리고 유사도 기반의 혼합(hybrid) 방식을 이

용한다. 인용문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객관주의 저널리즘 관행을 따르는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성 관행 중 하나이다(Van Dijk, 1988).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은 특히 논쟁적 대화, 즉 토론에 대한 말뭉치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뉴스 기사는 기본적으로 논쟁적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국제 등 다양한 범주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의견과 의견의 근

거가 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이준웅, 2010; Protess, 1992). 또한 언론

은 흔히 후속 보도나 매체 간 의제설정(intermedia agenda setting)

을 한다. 즉 중요한 의제에 대해 관련 기사를 연쇄적으로 작성한다

(Roberts & McCombs, 1994).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은 기사를 통한 

사회적 논쟁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자동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고 연관성과 

화제성에 따라 문장의 경로와 순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뉴스 문장연결망의 정의

뉴스 문장연결망은 기사에서 쌍따옴표 안에 포함되는 개인실명직접인용

문을 결점으로 한다. 연결은 정보원 발언, 기사 공동 출현, 유사도를 결

합한 관련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우선 동일 정보원의 발언 행렬은  ‘인용문×기사’의 무방향 2원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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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irected 2 mode matrix)로 제시된다. 이를 전치행렬과 행렬곱셈

하면 동일 정보원의 발언에 따른 인용문 행렬이 도출된다. 이를 Qr라고 

하자. 기사를 ai, 인용문을 qj, 정보원을 sk라고 할 때 기사 a1 에 정보

원 s1 의 발언 q1과 s2의 발언 q2, q3가, 기사 a2에 s2의 발언 q4, s3

의 발언 q5가 공동인용 됐다면 Qr은 <그림 1>과 같다. 

그런데 인용문은 여러 날짜에 걸쳐 수집될 수 있다. 같은 날짜의 동

일 정보원 발언은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용문은 너무 

적다. 사실 관련성이 높은 다른 동일 정보원 발언이 다른 날짜에서도 나

타날 수 있다. 그러나 날짜 범위가 너무 길어지면 동일 정보원의 발언이

라고 해도 관련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일 이내, 즉 인

접한 날짜의 동일 정보원 발언인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했다. 프로그

램에서는 연구자가 날짜 범위 값을 지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인용문의 기사 공동 출현 행렬 역시 ‘인용문×기사’의 무방

향 2원 행렬로 나타난다. 이를 앞서의 경우와 같이 행렬연산하면 기사 공

동 출현에 의한 인용문 행렬이 도출된다. 이를 행렬 QA라 하자. 기사 ai 

에 인용문 q1, q2, q3가, 기사 a2에 인용문 q4, q5가 공동인용됐다면 

행렬  QA는 <그림  2>와 같다. 

　 　 　 a1 a2

　 　 s1 s2 s2 s3

　 　 　 q1 q2 q3 q4 q5

a1

s1 q1 1 　 　 　 　

s2

q2 　 1 1 　 　

q3 　 1 1 　 　

a2

s2 q4 　 　 　 1 　

s3 q5 　 　 　 　 1

그림 1. 기사 정보원 인용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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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사도 행렬은 인용문을 형태소분석하고 품사 부착을 한 뒤 

명사 기준으로 벡터화한 다음, 자카드 유사도(Jaccard similarity)를 

구한다. 참고로 두 벡터집합 A와 B를 비교할 때, 자카드 유사도 공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1)

문장 간 유사도 값은 크게 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완전 일치

이다. 즉 비교한 두 문장은 동일하다. 이 경우 두 문장은 하나의 결점으

로 합친다. 둘째, 완전 불일치이다. 이 경우 두 문장은 별도의 결점으로 

간주하며, 유사도에 의한 관련도도 없기 때문에 유사도 기준으로 두 문장 

간 연결도 부여하지 않는다. 셋째, 유사도 값이 완전 일치와 완전 불일치 

사이에 있는 경우다.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슷한 내용을 다뤘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도가 높고 유사도가 낮으면 그 반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일정 값 이상의 유사도가 있는 두 문

장은 관련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연결을 부여할 수 있다. 

자카드 유사도의 경우 값이 0이면 완전 불일치, 1이면 완전 일치를 

뜻한다. 따라서 자카드 유사도가 1인 경우 인용문을 중복으로 간주해 하

나의 결점으로 합치고, 0이면 별개의 결점으로 간주하고, 일정 값 이상이

면 연결을 부여한다. 만일 인용문 q3와 q5의 명사벡터가 많이 겹치고 q2

a1 a2

q1 q2 q3 q4 q5

a1

q1 1 　 　

q2 　 1 1

q3 　 1 1

a2

q4 1

q5 1

그림 2. 기사 공동 출현 기준 인용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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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q1, q3과 약간, 그리고 이보다 q1가 q5와 좀 더 유사하다면 유사도 

QS 행렬은 예컨대 <그림 3>과 같을 수 있다.

행렬 Qr과 QA의 원소 값은 0 또는 1인 이원(binary) 값인 반면, 

행렬 QS의 원소 값은 0과 1 사이의 실수이다. 따라서 행렬연산을 위해 

QA의 유사도를 절삭 값(threshold)에 따라 0과 1의 이원 값으로 변환

하여 유사도 행렬 QS′를 <그림 4>와 같이 최종 도출한다. 여기서는 

0.450로 가정했다. 프로그램에서 절삭 값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

도록 개발했다.

최종적인 관련도 기준 인용문 행렬 Q는 다음과 같은 행렬연산으로 

구한다. 

Q=Qr+QA+QS′ (2)

q1 q2 q3 q4 q5

q1 1.00 0.20 　 　 0.43 

q2 0.20 1.00 0.34 　 　

q3 　 0.34 1.00 　 0.89 

q4 　 　 　 1.00 　

q5 0.43 　 0.89 　 1.00 

그림 3. 인용문 유사도 행렬

　 q1 q2 q3 q4 q5

q1 1 　 　 　 　

q2 　 1 　 　 　

q3 　 　 1 　 1

q4 　 　 　 1 　

q5 　 　 1 　 1

그림 4. 변환된 인용문 유사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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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그림 4>까지의 사례에 해당하는 행렬을 덧셈해 최종 

도출한 관련도 행렬은  <그림 5>와 같다. 관련도 행렬은 서로 다른 종류

의 행렬을 합산해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도 행렬의 각 원소의 값은 

‘0’은 그대로, 1’ 이상이면 ‘1’로 절삭해 기입한다. ‘0’은 동일 정보원 발언, 

기사 공동 출현, 유사도 측면에서 관련도가 없음을, ‘1’은 최소한 하나 이

상의 측면에서 관련도가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른 뉴스 문장연결망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굵은 선(q1‐q2‐q3, q4‐q5)은 기사 

공동 출현, 가는 선(q2‐q3‐q4)은 동일 정보원 발언, 복선(q3‐q5)은 

유사도에 의한 연결을 나타낸다. 

그림 6. 뉴스 문장연결망 예시

　 q1 q2 q3 q4 q5

q1 1 　 　 　 　

q2 　 1 1 　 　

q3 　 1 1 　 1

q4 　 　 　 1 　

q5 　 　 1 　 1

그림 5. 관련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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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문장연결망에서 중심, 요약, 상술의 정의

문장은 순서가 바뀌면 의미 전달이 어색해진다. 이는 문장이 의미경로와 

의미거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기사는 소위 ‘야마’라고 하

는, 한 문장으로 기술되는 중심문장을 갖는다(박창섭, 2010). 또 다소 

긴 기사는 중심문장과 관련되면서 ‘꼭지’로 구분되는 요약 문장으로 나타

낼 수도 있다. 이 밖에 중심문장과 요약 문장은 아니지만 내용을 부연하

는 상술 문장들이 있다. 

이 절에서는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을 통해 의미군집, 의미경로, 의미

거리, 중심문장, 요약, 상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의미

군집은 전체 뉴스 문장연결망을 구성하면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작은 연

결망들이다. 각 의미군집은 검색어를 공통된 주제로 다루기는 하지만, 그 

검색어를 중심에 놓고 다양하고 심도 깊게 다룰 수도 있고 다른 의제의 

하위 주제로 언급하거나 단편적으로 간단히 다룰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문장 연결망에서 주요 의미군집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문장 연결망에서 의미거리는 두 문장 간의 최단경로(shortest 

path)이다. 최단경로를 설명하면, 우선 두 결점 v와 v' 간의 경로 P는 

{v1, v2, …, vn}, v=v1, v'=vn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1≤i≤n인 i

에 대해 vi과 vi+1는 인접한다. 두 결점 vi, vj 간의 거리함수를 f(ei,j)

라고 할 때, 최단경로는 모든 가능한 n에 대해 아래의 거리함수 f를 최소

화하는 경로이다.






 (3)

셋째, 의미경로는 한 문장에서 시작해 거리가 1인 문장들을 연쇄적

으로 이어감으로써 만들어진다. 의미경로상의 문장들은 의미거리가 먼 

문장 간에는 관련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인접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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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관련도가 있는 일종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갖는

다. 즉 인접 문장은 같은 기사에 등장하거나, 같은 정보원이 발언하거나, 

유사한 문장이다. 

넷째, 중심문장은 문장 연결망의 중심으로 연결정도 중앙성, 즉 연결 

수로 구한다. 이는 중심문장을 밀접하게 관련된 문장, 즉 인접 문장이 가장 

많은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뜻이다. 문장연결망 그래프를 결점과 연결에 

대한 함수 G=(V, E)라고 하면, 연결정도 중앙성 공식은 아래와 같다. 

  deg (4)

다섯째, 요약 문장은 요약경로 상의 문장으로 정의한다. 요약경로는 

문장연결망의 지름(diameter)으로 찾을 수 있다. 지름은 가장 긴 최단

경로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름 중 중심문장을 지나는 경우를 요약경

로로 간주한다. 보통 중심문장은 지름의 양 끝이 아닌 결점에 위치한다. 

만일 요약 문장을 제시할 때 중심문장을 가장 먼저 제시한다면, 요약경로

는 중심문장에서 2개 이상의 의미경로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장 연결

망에서 지름은 보통 여러 개가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문장별로 연

결정도 중앙성을 계산한 뒤 해당 지름에 속한 문장의 연결정도 중앙성 합

산 값이 큰 지름을 더 중요한 요약경로로 간주한다. 정리하면 요약 문장

은 중심문장에서 시작하여 지름 끝에 있는 문장으로 요약경로에 따라 순

서대로 제시한다. 

끝으로 상술 문장은 지름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단 경로 상에 속한 

어떤 요약 문장과 완전 연결망, 즉 의미파당(semantic clique)을 구성

하며 연결된 문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요약 문장을 상술하는 상

술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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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프로그램 ‘쿼트넷’의 개발

이상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쿼트넷>을 만들었다. 링크된 파일에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도 예시로 포

함돼 있다. 프로그램은 파이썬(python)으로 제작됐다. 형태소분석을 위

한 konlpy, 연결망 분석을 위한 networkx를 비롯해 xlrd, click, 

tqudm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활용됐다. <쿼트넷>은 <빅 카인즈>에서 얻

은 1개 이상의 엑셀 파일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면, 인용문을 형태

소분석한 결과를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CSV 파일 형태로 변환해 제

공해준다. 또 기사 공동출현, 동일 정보원 발언, 자카드 유사도에 따라 

연결된 문장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를 별도의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연결정도 중앙성이나 경로 등을 구하면, 중심문장, 요약 문장, 상

술 문장 등을 파악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쿼트넷>은 중심, 요약, 상술

의 문장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문장을 일종의 트리 구조로 보여주

는 시각화 기능도 갖추었다(<그림 7>부터 <그림 12>까지 참조). 간단히 

기능을 설명하면 먼저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하면서 연결정도 중앙성 값이 

높은 인용문 상위 10개를 중심문장으로 제시한다. 이어 중심문장 중 하

나를 선택하면 중심문장이 포함된 의미경로를 제시한다. 끝으로 의미경

로상의 문장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문장을 포함하는 상술 문장을 보여

준다. 또 연결망의 분포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연결망분석 프로그램 

Gephi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일도 생성한다. 필요한 경우 산출된 엑셀 

파일을 활용해 익숙한 UCINET이나 NETMINER에서 시각화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표 3>, <표 4>와 같이 분석 항목과 관련도를 결정하는 

계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각 계수의 디폴트 값은 영역지식(domain 

knowledge)을 활용해 임의로 책정했다. 명령어 옵션과 변수 옵션에 대

한 파이썬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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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옵션: python xls2csv.py [명령어옵션] [옵션값] [폴더명]

변수 옵션: python construct.py [변수옵션] [변수값] [폴더명]

이 연구에서는 인용문을 결점으로, 관련도를 연결로 하는 뉴스 문장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도를 기사 공동출현, 동일정보원 발언 여부, 

자카드 유사도에 따라 정의해 연결을 부여했다. 또 뉴스 문장연결망에서 

의미군집, 의미거리, 의미경로, 중심문장, 요약 문장, 상술 문장을 군집

화, 맨하튼 거리, 연결정도 중앙성 등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정의했다. 그

옵션 설명 디폴트 값

‐i 정보원이 있는 열의 번호 0

‐q 인용문이 있는 열의 번호 7

‐a 기사 ID가 있는 열의 번호 9

‐d 기사 날짜가 있는 열의 번호 10

quote id 인용문 ID가 있는 열의 번호 8

‐c 카테고리가 있는 열들의 번호 12, 13, 14

‐p 매체명이 있는 열의 번호 11

‐s 출력 디렉토리 접미사 _output

표 3. 명령어 옵션

옵션 설명 디폴트 값

i 2 (이틀)

a 동일 기사인용문 사이 연결설정 안 함
False

(설정 중)

s 유사도 역치 값 0.450

m 유사도 척도 Jaccard

n 동일 인용문 제거하지 않음
False

(제거 중)

e 연결정도 절삭 값
1

(고립자 제고)

f 분석 기간 시작일 1990‐01‐01

t 분석 기간 종료일 2016‐04‐30

표 4. 변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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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를 구현한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 <쿼트넷>을 개발했다.

이 논문에서는 <쿼트넷>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행연구를 실시했다. 

분석 대상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빅카인즈>에서 

‘인공지능’으로 검색된 기사 2,337개에서 추출된 인용문 5,046개이다(기

사 id 및 문장 id 기준으로 중복 없음).  정보원 수는 2,029명(중복 제

거)이었다. 전국일간지, 경제지, 지역신문 등 <빅카인즈>에서 서비스하는 

30개 매체(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향신문, 광주일보, 국민

일보, 국제신문, 내일신문, 대전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무

등일보, 문화일보, 부산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영남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

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한라일보, 헤럴드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다만 어떤 연도에는 특정 매체에 ‘인공지능’이 포함된 기사가 1개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빅카인즈> 데이터 중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

는 <표 5>와 같다. 정보원명(INFOSRC)은 개체명 인식기를 통해 인명, 

기관명, 직함을 추출해 얻어지며 인용문 (STN_CONTENT)도 자연어처

리를 통해 추출해야 한다. 인용문 성능은 재현율이 공개돼 있지 않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는 여러 매체에서 다년간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양을 

늘림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최대한 보완했다. 

정보 필드 이름 내용

결점 인용문 STN_ID 인용문 ID

연결

기사공동출현 ART_ID 기사ID

일정 기간 내 동일정보원 발언
INFOSRC 정보원명

ART_DATE 기사 게재일

유사도 STN_CONTENT 인용문 본문

표 5. <빅카인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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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간 연결은 기사 공동출현 여부 외에 이틀 간 동일 정보원 발

언인지 여부, 유사도로 부여했다. 유사도 절삭 값은 0(완전 불일치)과 1

(완전 일치)를 제외한 전체 문장 간 유사도 값들의 중간 값(median)인 

0.333 초과와 디폴트 값인 0.450 초과 등 2개로 설정했다. 0.450는 과

거 카인즈 데이터를 단어 수준에서 군집화한 기존 연구를 참고해 제시한 

값이다(신유현 등, 2013). 다만  이 값은 참고 값일 뿐 단어와 문장은 분

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임의로 정한 값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유사도 계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 테스트를 위한 시행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인공지능 관련 기사를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했을 때 

추출되는 요약 문장, 상술 문장, 상세문장은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추출되고 배열되는가? 

중요도와 관련도는 인간끼리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인간과 기계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나 관련되지 않은 연결을 판단할 
때는 의견 차이가 적을 수 있다. 

• 연구문제 2: 인공지능 관련 기사를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했을 때 

관련도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유사도 계수 값은 얼마인가? 

정확한 계수 값은 매체 유형이나 주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도 계수를 0.333과 

0.450으로 놓고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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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결과

1) 유사도 계수가 0.333인 경우 

분석 결과 고립자(isolated node)를 제외하고 3,742개 결점 6,708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문장연결망이 도출됐다. 참고로 기사 공동출현에 의한 

연결은 6,141, 동일정보원에 의한 연결은 6,623개, 유사도에 의한 연결

은 1,814개가 생성됐다. 이들 합은 실제 연결 수보다 많다. 이는 복수의 

요인에 의해 연결이 생성될 수 있는 데다가 완전 일치한 문장을 하나의 결

점으로 합치면 연결 수가 줄기 때문이다. 이밖에 의미군집은 997개였다. 

연결망의 지름은 18, 평균 군집 계수(average clustering coefficient)

는 0.873, 평균 경로 길이(average path length)는 6.657이었다.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으면서 각 군집을 대표하는 중심문장 중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문장은 <그림 7>과 같다. 문장 순서는 중요도 순서이

다. 일단 각 문장의 내용은 뒤의 상술 문장과 함께 자세히 검토하겠다.

*유사도 계수 0.333

그림 7.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중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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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체 문장연결망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

킹)’의 인용문을 포함하는  의미경로 상의 요약 문장은 <그림 8>과 같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담은 중심문장에서 시작할 경우, 아래쪽 문장은 

가까운 두 문장은 중심문장과 비슷한 직접적 우려를, 다음 다섯 문장은 

우려와 함께 ‘알파고 대국’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이어진 세 문장은 중국 

시장 관련 논의를, 그 다음 문장은 4차 산업혁명이 중심이 되는 논의를 

담았다. 한편 위쪽의 문장은 이해진 사장의 2000년 보도인데, 인공지능

에 대한 낙관론으로 중심문장에 대한 반론이다. 

정리하면 의미거리가 먼 인용문 간은 논의가 다소 달라지지만 인접 

인용문 간의 논의는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러면서도 큰 틀에서도 알파고 

대국 이후 인공지능의 위협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요약 문장 간에 가족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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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리학자 스티븐의 인용문을 상술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유사도 계수 0.333

그림 8.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요약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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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집의 중심문장, 요약 문장, 상술 문장을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은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10개의 중심문장과 그

에 속한 요약 문장과 상술 문장들은 상위 10위권 군집을 대표한다. 1위 

군집은 주로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의 위협을 다뤘다. 이 주요 군집(main 

component)의 크기(size), 즉 인용문 수는 594개였고, 정보원은 213

명이었다. 이는 234개의 기사에서 추출됐다. 이어 2위 군집은 인공지능 

*유사도 계수 0.333

그림 9.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상술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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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하는 넷마블의 전략을, 3위와 4위 군집은 의료 기술과 일자리 

감소를, 5위부터 7위까지 군집은 로봇 기술, 나노 기술, 자동차 분야 등

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등을 논의했다. 8위 군집은 1개의 기사로 이뤄져 

있는데 주제가 혼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아일보 1996년 국감 기

사로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인공지능이 언급된다. 그런데 농림수산위, 건

설교통위 내용이 통신과학기술위의 내용과 함께 언급된다. 때문에 인공

지능과 관련이 낮은 인용문인데도 해당 기사에 많은 인용문이 등장해 가

중치가 높아지면서 상위권 의미군집으로 제시됐다. 9위 군집은 현대모비

스와 헬스캐어에 관련 인용문이 혼재돼 있다. 10위 군집은 1개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IBM 왓슨 서울 클라이언트 센터를 다룬다. 

정리하면 제시된 10개 군집은 서로 구분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군집화가 잘 됐다. 특히 1위 군집은 서로 다른 많은 기사의 많은 정보

원과 인용문들에서도 관련도 높은 인용문끼리 적절하게 묶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위 이하의 군집은 기사 수는 크게 줄어서 1위 군집

보다 쉽게 요약, 상술된다. 다만 8위권 이하의 군집에서는 관련 없는 주

제들이 함께 묶이기도 하는데, 이는 기사 자체가 예외적으로 관련도가 낮

은 주제를 하나의 기사로 다루기 때문이다.

2) 유사도 계수가 0.450인 경우 

한편 유사도 기준을 0.333에서 0.450로 높이면 연결이 줄고 고립자가 늘

면서 고립자를 제외한 결점 수가 줄어든다. 실제로 유사도 계수를 디폴트 

값인 0.450로 했을 때 고립자를 제외한 결점은 3,697개, 연결은 6,383개

로 나타났다. 의미군집은 더 파편화되면서 1,120개로 늘었고, 최대 군집

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연결망의 지름은 9로 짧아졌다. 각각의 군집이 작

아진 한편 구집 수가 많아지면서 평균 군집화 계수는 0.936로 높아지고, 

평균 경로 길이는 2.164로 짧아졌다. 유사도 기준이 0.333인 경우와 

0.450인 경우의 전체 연결망을 시각화해 비교하면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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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기준
0.333 0.450

연결망

시각화

분포 

특성

고립자 제외 결점 수: 3,742

고립자 제외 연결 수: 6,708

고립자 제외 의미군집 수: 997

지름: 18

평균 군집계수: 0.873

평균 경로길이: 6.657

고립자 제외 결점 수: 3,697

고립자 제외 연결 수: 6,383

고립자 제외 의미군집 수: 1,120

지름: 9

평균 군집계수: 0.936

평균 경로길이: 2.164

그림 10. 유사도 기준별 뉴스 문장 연결망 비교

중심문장은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유사도 계수 0.450

그림 11.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중심문장

AFP통신의 인용문을 포함하는 요약 문장은 <그림 12>와 같다. 유

사도 계수가 0.333인 경우의 요약 문장보다 알파고 대국 기사로 보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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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돼 있다. 또한 미국 NBC 방송을 상술하는 문장은 <그림 13>과 같다. 

정리하면 전체 연결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문장을 포함하는 가장 

큰 주요군집을 상술 문장까지 검토했을 때 알파고 대국에 집중돼 있음을 

*유사도 계수 0.450

그림 12.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요약 문장

*유사도 계수 0.450

그림 13.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상술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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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알파고의 승리와 패배가 모두 담겨 있다. 한편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논의는 별도 군집으로 묶여서 두번째 중심문장

으로 제시된다. 유사도 계수 값을 높였기 때문에 군집이 분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결론

이 연구는 뉴스를 단어 중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할 때 나타나

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장 수준의 의미연결망 분석으로서 뉴스 문장연

결망 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뉴스 문장연결망의 결점과 연

결, 의미거리와 의미경로, 중심과 요약 및 상술 등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인 <쿼트넷>을 개발했다. 

끝으로 이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 기사에 대해 시행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이라는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의 인용문을 분석

했다. 따라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쿼트

넷> 개발 이전에 넷마이너 등 기존 연결망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북한’이

라는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쿼트넷> 초기 버전을 활용해 ‘가습기 살

균제’라는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쿼트넷>을 활용해 ‘중국’이라는 검색

어가 포함된 기사를 분석해 활용성을 확인했다(박대민, 2015; 박대민 

등, 2016; 박대민, 2017). 

형태소 수준의 연결망 분석은 의미 없는 결점이나 연결도 뉴스 의미

연결망에 포함시켜 정교한 분석을 어렵게 했다. 너무 많은 결점과 연결이 

있어서 이를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빈도 기준으로 절삭하면서 사실상 데

이터 기반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를 보완한 것이 뉴스 정

보원 연결망 분석이나 뉴스 주제 연결망 분석 등 개체명 수준의 의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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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석이었다. 그러나 개체명 수준의 의미연결망 분석만으로는 직관적

인 분석이 어려웠다. 예컨대 주제 연결망 분석에서 주제들이 군집화될 때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공동출현한 두 주제어를 포함한 문

장을 다시 찾아야 했다. 게다가 이 문장과 관련된 논의를 찾는 것은 더욱 

막연한 일이었다. 뉴스 문장연결망 분석은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과 뉴

스 주제 연결망 분석, 뉴스 정보원-주제 연결망 분석 등 개체명 수준의 

분석과 함께 맥락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

히 최근 R이나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형태소 수준에서 자

동화된 내용분석을 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쿼트넷>을 비롯

한 의미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 문화연구자

라고 해도 자동화된 담론분석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크게 결점, 연결, 방향성, 분포와 분석, 인식 성

능 등 측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첫째, 결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심화

시킬 수 있다. 이 논문은 인용문만을 결점으로 간주해 분석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인용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치를 포함한 문장이나 장소와 관

련된 문장 등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인물, 기관, 장소, 수치 

등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개체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지면, 뉴

스, 논문, 보고서, 블로그, 댓글,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문서의 유형 등 

내용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중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5형식과 같

은 형식 측면에서 다중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 의미연결망은 형식이 아

니라 내용으로 관련된 결점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도를 파악하는 인식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

시 세 측면에서 가능하다. 관련 있는데 관련 없다고 판정하지 않는 재현

율의 개선, 관련 없는데 관련 있다고 판정하지 않는 정확도의 개선, 그리

고 하나의 차원에서는 관련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관련 있을 수 있는 

다차원 분석의 심화 측면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동일 정보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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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나 문장 간 유사도 등 연결을 정의하는 계수를 임의로 정했다. 문장 

수준의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이 연구에서 제시한 IBM 프로젝트 

디베이터 역시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 연구와 유사 연구 간의 

성능 비교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한계다. 다만 이 연구는 딥러닝과 고유 

기술을 사용한 IBM에 비해 단순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장

점이 있다. 덕분에 이를 의미경로나 핵심, 요약, 상술 등을 수학적으로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자도 비교적 분석 과정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매우 기초적인 유사도 계산과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

용하고 각종 계수도 임의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된 담론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셋째,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쿼트넷>은 연결망의 방향을 고려하

지 않고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연결정도 중앙성을 통

해 무방향 문장 연결망의 분포를 분석하면 각 결점의 연결정도 중앙성의 

값이 뉴스 정보원 연결망이나 뉴스 주제 연결망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

략 2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박대민, 2014b). 만일 연결에 방향을 부여

하고 인링크만 고려한다면 연결정도 중앙성의 값은 절반으로 떨어질 가

능성이 있다. 이는 뉴스 문장 연결망이 뉴스 단어 연결망과 유사한 분포

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도 문장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

서 등장한 문장이 이후 등장한 문장으로 방향성을 갖는 연결망을 그릴 수

가 있다. 

넷째, 문장 연결망의 분포를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해 분석의 타당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장 연결망의 전형적인 분포를 알면 수집한 데이

터가 분석에 충분하고 타당한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시

행연구에서 분석한 인공지능 관련 기사의 문장 연결망은 충분히 성장한 

의미연결망이 아닌 성긴 연결망처럼 보인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자체가 언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서, 언론 보도 이외의 문서에 담긴 

문장들과 그 문장들 간의 의미론적 관계가 잠재적인 결점과 연결로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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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고 이 논문에서 다룬 기사와 연결망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문장 연결망의 보편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주제

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성장

한 문장 연결망을 분석해, 사회 연결망과 유사하게 문장 연결망도 평균 

경로거리가 짧은 좁은 세계인지, 척도 없는 연결망 내지 두터운 꼬리 분

포를 갖는지, 선호적 연결이나 스며들기 군집, 일정 의미거리 내에는 관

련도가 높은지 등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포의 의미를 사회 연결망이 아닌 

의미연결망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연어처리 성능 개선도 필요하다. <빅카인즈>의 알고리즘

은 개략적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현재 성능이나 수집 데이터 현황이 적시

에 업데이트되고 있지는 않다. 자연어처리 성능이 개선되고 명시된다면 

<쿼트넷>의 성능도 높아질 수 있다. 

뉴스는 100년 이상 매일마다 수많은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간

결하고 형식화해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특히 인용문은 기사가 다루는 핵

심 의제에 관련되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견해를 대표하는 내용을 압축해 

정제됐지만 구어체로 제시한다. 따라서 인용문 연결망을 통해 대화 중 특

히 논쟁을 모사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종의 토론기계를 만들기 위한 말뭉

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말뭉치가 형태소분석과 구

문분석을 활용한 형식적인 말뭉치였다. 반면 뉴스 문장 연결망 분석 방법

으로 구축된 말뭉치는 형태소분석을 유사도 분석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성능만 보인다면 형태소분석기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만들

어 질 수 있다. 구문분석 역시 형태소분석에서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성능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문장을 형식이 아닌 내용 

중심으로 다중 분류하는 작업은 보다 나은 문장 연결망 말뭉치 구축을 위

해 필요할 수는 있다. 예컨대 어떤 문장이 어떤 지면, 어떤 인물, 기관, 

장소, 수치와 연결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IBM의 디베이터와 같은 본격적인 대화형 토론기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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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려면 음성인식이나 자연어생성, 감성표현,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측

면의 보완이 요청된다. 장기적으로는 뉴스 문장연결망 정보를 포함한 메

타데이터가 부착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새로

운 주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전문가나 기관을 제시하고 고려할 논쟁적 요

소에 대해 조언하는 진일보한 능동형 토론기계 제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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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on word - 

based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propose a news sentence 

network analysis method as a method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at sentence level. In this study, we developed Quetnet as the 

prototype news quote analysis program, and conducted a pilot study. 

The news sentence network focusing on quotes is a semantic network 

that nodes are quotes, and edges are defined as the association of 

jacquard similarity, co-occurrence of articles, and whether the same 

sources uttered quot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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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sentence network has a semantic path and can be used to 

define the one main sentences, summarizing sentences, and 

sentences in detail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news sentence 

network analysis on 5,046 quotations of 2,337 articles quoted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from January 1, 1990 to April 30, 2016.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news big data system <BigKin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3,742 nodes and 6,708 

edges were detected except for the isolated node when the 

similarity parameter was 0.333, and topics about AI technology and 

its soical shocks are classified and summarized better comparing 

with the analyis node when the similarity parameter was 0.450. 

Given that news is accumulating years of public debates of 

important social issue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sign of 

computational argumentation such as the IBM Project Debater, 

espeically for the purpose of social sciences.

K E Y W O R D S news semantic analysis. QuoteNet, semantic network 

analysis, computational argumentation, news big data anla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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